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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헬스케어 분야 새로운 아젠다 제시

메디컬 코리아 2017

Conference Ⅰ

보건의료산업·의료관광의 최신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정부 간 보건의료협력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메디컬코리아 2017'이 올해 8회를 맞이해 산업간 협력의 장으로 한

걸음 도약했다.

10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메디컬코리아 2017'은 '글로벌 헬스케어, 새로운 도전과 

미래를 향한 통찰'을 주제로 총 4개 분야 18개 세션에 120여명의 보건사업 및 의료관광 전문가가 연자

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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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보건의료산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해외진출 분야와 평창 동계올림픽(스포

츠 재활) 및 난임치료 특별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는 국제 의료관광 시

장의 동향,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의료기술 

등을 통해 의료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의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서는 중국, 말레이시아, 

헝가리 등 의료관광 특화 지역의 사례, 유치업의 

성장전략 등을 공유했다.

의료 해외진출 분야에서는 유라시아, 중동, 중국 

등 지역별 진출 사례를 통해 해외진출 전략을 논

의했다. 특히, 내년 2월 9일 개최되는 평창 동계 

올림픽을 맞이하여 한국의 스포츠 재활 기반(인프

라)을 활용한 의료관광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부는 매회 정부간 면담도 추진하는데 이번에는 

중동(카타르, 바레인 등), 유럽(크로아티아), 중남

미(니카라과), 러시아·CIS 등이 참여해 정부 관계

자 미팅과 MOU체결 등의 행사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해외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의료 통역사 

등 국내 보건의료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 박람회(Job Fair)를 열어 면접 상담

(consulting), 현장 면접 등을 제공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부 역시 크로아티아, 니

카라과 등 해외 보건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

서(MOU)를 체결하여 정부 간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 정부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통한 환자송출, 의료

인 연수 확대를 논의했다.

국내외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협회 등 총 70

여개 업체에서 80여개 부스를 설치해 한국의료

를 알렸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홍보관에서는 제도 소개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지

정 유치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비즈니스 미팅으로는 유치의료기관, 유치업자, 쇼

핑·숙박·관광산업 관계자 등 관계자 간 1:1 비즈

니스 미팅이 마련됐다.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

이번 행사는 글로벌헬스케어 산업 전반에 대한 다

양한 강연과 토론, 그리고 국내외 보건의료 협력 

네트워크 확대의 장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통해 

'Medical Korea 컨퍼런스'가 글로벌헬스케어 분

야의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하는 월드 클래스 행사

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한국은 우수한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갖춘 

의료강국으로서 헬스케어 산업의 미래를 주도적

으로 논의하고 세계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이번 메디컬 코리아 2017 행사가 국가와 

유관기관들 간에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최신동향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

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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